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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석 대비 가축전염병 방역태세 강화

- 전국 일제소독 및 대국민 홍보 추진 -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‘농식품부’)는 추석을 맞아 귀성·

성묘 등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,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

위해 전국 일제소독, 대국민 홍보 등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.

ㅇ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이 접경지역에서 지속 확인

되고(총 740건)*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와 구제역도 중국 등

주변국에서 계속 발생**하고 있어 이번 추석도 어느 때보다

방역태세를 철저히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.

* 파주 98 연천 282 포천 18 철원 33 화천 281 춘천 2 양구 13 인제 9 고성 4 (9.21.기준)

** (AI) 작년 동기(1.1~9.18) 대비 전 세계 발생 건수 2.8배 증가(199건→554),

중국·대만·러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 발생 2배 증가(91건→186)

(구제역) 중국·러시아 등 주변국을 포함하여 7개국 28건 발생(’20.1월~8월)

□ (일제 소독) 매수 수요일 운영하던 “축산 환경 · 소독의 날”을

추석 연휴 전·후인 9월 29일과 10월 5일로 임시 지정하고, 전국

축산농가와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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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(소독 캠페인) 지자체·검역본부·농협·생산자단체에서 SNS와

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전국 축산농가와 축산 관계시설·

차량이 일제소독에 적극 참여토록 홍보하고, 지자체·검역본부

에서 소독 실태를 점검한다.

- 축산농가(돼지·가금 등 약 24만호)와 축산시설(도축장, 사료공장 등

86백개소)은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하여 내·외부 청소·소독을

일제히 실시하고, 축산차량(61천대)은 인근 거점소독시설을

방문하거나 소속 업체에서 세척·소독을 실시한다.

ㅇ (방역차량 투입)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주요도로, 양돈농장,

철새도래지,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 집중소독이 필요한 곳은

지자체, 농협, 군 부대에서 방역차량(약 947대)을 최대한 투입한다.

□ (대국민 홍보) 귀성객과 축산농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석

대비 가축전염병 예방조치 홍보도 대폭 강화한다.

ㅇ (귀성객 방역 협조) 고향 방문시 ①축산농장, ②철새도래지,
③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점 일대 방문 금지와 야생멧돼지

폐사체 발견 시 신고 등 방역 유의사항을 홍보한다.

-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고속도로 진·출입로, 버스터미널,

기차역, 마을입구, 철새도래지 등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,

마을방송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.

ㅇ (축산농가 방역 강화) 축산농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외부 차량·

사람의 농장 출입통제, 축사 내·외부 및 농기계(경작 겸업시)

소독 철저,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집중 홍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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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자체·생산자단체 및 농가에 홍보 리플릿(약 10만 부)을 배포

하고, 반상회 회보(행안부 협업), 마을방송, 현수막, SNS(생산자

단체, 농협 등), 문자메시지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한다.

* 외국인 종사자도 16개 언어로 번역된 방역수칙을 문자메시지로 발송, 홍보 강화

- 특히 양돈농장 종사자가 벌초·성묘를 위해 야생멧돼지 ASF

발생지역을 출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하고(지자체·한돈협회),

-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농협·산림조합 등 벌초 대행 서비스

인력들에게도 차량·장비 소독,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시

신고 등 방역수칙을 지속 안내한다.

ㅇ (국경검역 강화)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해외 방문자,

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검색

활동과 검역 준수사항 안내·홍보를 강화한다.

- 중국·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발생국에서 입국하는

승객들에게 검역 전용 엑스레이, 검역탐지견을 활용하여 휴대

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검색을 강화한다.

- 추석 전·후 집중 홍보기간(9.14.~10.13.)을 설정하여 기내방송,

입국장 내 홍보매체(전광판 등), 열차(공항철도) 내 광고판,

온라인 매체(5개 언어로 웹툰 제작) 등을 적극 활용한다.

□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“ASF·AI·구제역 모두 엄중한

방역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, 축산농가에서 경각심을 갖고

방역 기본수칙을 꼼꼼히 실천하고, 귀성객들도 축산농장 방문

금지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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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추석 가축방역 홍보 리플릿(2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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